
봄철 수질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
환경부, 4- 7월 물고기 폐사사고 다발 … 공장·축산농가 집중감시

환경부는 2001년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초기 강우시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수환경

급변에 따른 어류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「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」을 전국 시·도 및 (지
방)환경관리청에 시달, 4월부터 추진토록 했다.

그 동안 수환경 변화에 따른 물고기 폐사는 갈수기가 끝나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, 실

제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4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어류 폐사 건수가 36건에 달해 전체 폐사

사고의 82%가 집중되고 있다.
겨우내 지표 또는 관거 내에 퇴적되어 있던 오염물질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사용량이 증가한 비료, 농약 등

부영양화물질이 빗물과 함께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수중 용존산소가 고갈됨에 따라 물고기가 질식사하는데

따른 것이다.
따라서, 환경부에서는 본격적인 강우 도래이전, 강우시,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 등 3단계로 나누어 봄철 수환

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.
1단계에서는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사업 조기 추진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전개, 과거 물고기 폐사지역

을 중심으로 하천정화사업 추진, 도로·공장·공사현장의 관리 및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를 추

진하고, 2단계에서는 폐수 무단방류 등 사고우려업소 집중감시 및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, 환경기초

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, 그리고 3단계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해 현지수습과 사고원인 규

명 등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한다.

봄철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현황

구 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
합 계 4 4 1 - 1 9 1 4 6 7 4 1 1 - -
2 0 0 1 1 9 - - - 6 7 3 2 1 - - - -
2 0 0 0 1 7 - - 1 3 5 3 2 2 - 1 - -
19 9 9 8 1 - - - 2 - 3 1 1 - - -

물고기 폐사사고는 하수구 등에 쌓여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일시에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고 수

온상승 및 하천수의 뒤집힘현상 등으로 수중의 용존산소가 소모되어 물고기가 질식사하거나 강우시 하류의 물

고기가 상류지역으로 이동해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된 수역에서 유량감소 및 수온상승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.
또 하천 상류지역 공장 등에서 강우를 틈타 폐수·유해물질의 무단방류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한

하수방류로 인해 발생한다.
2000년 4월21일 일어난 중량천 물고기 폐사사고는 장기간 가뭄 뒤 초기강우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하

천에 유입돼 오염도 증가 및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물고기 500여 마리가 폐사했다.
이에 따라 2001년 봄에는 한강 본류의 물고기가 중랑천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망을 설치함으로써 중

랑천에서의 물고기 폐사사고를 예방한 바 있다.
2001년 4월13일 일어난 위천(낙동강 지류) 물고기 폐사사고는 갈수기 하천유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강우에

따른 하천퇴적물 뒤집힘 현상으로 용존산소가 소모돼 물고기 약 80㎏이 폐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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